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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한국군이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 속의 강군이 되는 과정

의 이면에는 군인가족이 함께하였음을 상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

다. 60여 년 동안 한국군의 전투력 창출 형성 과정에서 군인가족은 다

양한 형태로 군의 일부를 형성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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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창군이후 군인 가족들에 대한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환경 변화와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에 이르러 복지정책 등의 분야에서 단일 주제에 한정하여 논의되어 왔

다. 이러한 희소성에 대한 연구 주제를 논의한 학자는 홍두승1) 등 일

부에 불과하고,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처우개선의 변화에 대한 접근과 

성과물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군의 발전과 함께한 군인가족들의 시대적 변

화에 주목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제도와 주거, 자녀교

육과 복지 여건 측면의 변화를 분석하고 논의할 것이다. 군인가족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병시적(竝時的)이고 통시적(通時的)인 관찰을 동시

에 수행하면서 한국군의 발전 구분에 따라 서술적 ․계량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의 무형전투력인 사

기와 군기, 결속력의 한 부분들이 그들의 가족에게서 도출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전하는 한국의 사

회에서 확대되는 군의 역할과 기능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

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및 연구 방법 등에 대하여 기

술하겠다. 본론에서는 한국군의 발전과정 구분을 토대로 건군기와 전

쟁 및 전후 정비기(1945∼1960),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 자주

국방 기반 조성기(1972∼1980),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국방

1) 홍두승,『한국군대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6, 제12장 “군인가족의 고립과 적응”; “한국

의 군인가족: 고립과 적응을 중심으로”,『전략논총』제2집, 199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등

에서 군인가족들의 실태를 광범위하고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민간사회와 통합을 위한 정

책적 제언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문재봉 ․최광현, “군 가족의 별거문제에 대한 효과적

인 접근전략: 미국군 선행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제1428호, 한국국방연

구원, 2012; 최광현, “군인의 잦은 부대이동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미군의 선행연구 

사례와 한국군에 대한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405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곽용

수, “지역 환경에 부응한 군인가족공동체 복지증진방안”, 『주간국방논단』제1377호, 한국

국방연구원, 2011. 등은 주로 미군의 사례를 위주로 시사점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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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세 발전기(1991∼현재) 순으로 논의하겠다.2) 이러한 시대적 구분은 

한국군의 전투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인가족들의 무형적 

역할을 감안하면 한국군의 발전과정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사료된다. 결론에서는 제도와 주거, 자녀교육과 복지 여건에 대한 

변화들의 특징적인 성과물을 도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이론적 자원

한국군의 군인가족들은 한국의 안보적 상황과 군 특수성에 기인하여 

주로 산악지역 및 오지 등에 군부대 주둔지가 형성됨에 따라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일반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와는 이격된 

시 ․공간적 관계성이 분절된 상태에서 군인가족들만의 고유문화가 형성

되었다.

일반사회와는 군 특수성의 영향 내에서 생활권을 형성하고 모체사회

와는 분리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인가족들은 남

편의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 주거 문제, 복지 

여건 등에 대한 욕구 충족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 한국 사회의 교통과 통신 등의 인프라가 발달

되면서 군인가족에 대한 제도와 정책 변화 등으로 군인가족들도 변화

되기 시작하였다. 모체 사회와는 완전히 분리되었던 군인가족들도 이

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군인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돌이켜보면 군인가족은 군인

의 처와 자녀만을 군인가족으로 생각하였으며, 군인가족들도 흔히 

2) 국방군사연구소,『건군 50년사』, 1998; 육군본부,『대한민국 육군 60년 발전사』, 2009. 

등 군 관련서적은 대부분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시대 구분을 따르고 있다. 저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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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주 안에서 통용되어 사용하였다. 하지만 1997년『군인복지기

본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용어가 정립되어 사용하고 있다.

즉, 군인가족은 첫째, 배우자, 둘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셋

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

고 있다.3)

세계를 무대로 운용되고 있는 미군의 군인가족들에 대한 제도와 정

책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형태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들

은 양질의 민간인을 선별하여 획득하고 군사전문가로 장기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인가족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또

한 전투에서 발휘되는 무형의 전투력이 가족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미군들도 과거에는 단순한 형태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군인가족을 지

원하였으나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군인가족과 관련된 정신적 ․신체적

인 분야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인가족들의 취업과 경력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미군들의 노력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역사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 개발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모체사회와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3.건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1945∼1960)

건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에서 군인가족들에 대한 처우의 개념

은 형성되지 못했으나, 6 ․ 25전쟁의 영향으로 비록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군인가족들의 식생활은 일반 피난민들보다는 나은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군복지기본법(법률 제11389호, 2012. 9. 22 시행)”, 2012. 8. 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4039&efYd=20120922#0000> 제2조

(정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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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지원되었다.

군인가족들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육군본부 군사감실에서 단

기 4289년(서기 1956년) 6월 25일에 발간한『6 ․ 25사변 후방전사(인

사편)』4)이다. 

한국군 창군 이전인 1949년 7월 군 원호 및 복지를 담당하기 위하

여 육본 참모부에 후생감실(厚生監室)을 창설하여 군인 및 군무원 부

양가족의 후생 및 복지사업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의 수립

과는 별도로 당시 반공제일주의에 의한 시대적 상황은 군인들에게 집

중되었고 부양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조직 측면이나 제도적인 준비가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후생감실 기구는 행정 ․원호 ․체육 ․후생 등 4개과로 편성되어 

주로 공비토벌부대에 대한 위문 및 위문품 수집 업무, 군 체육행사 및 

향상에 관한 업무, 후생사업과 매점 및 군인호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5) 

수행하여 군인가족에 대한 관심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창군기의 시대적인 혼란과 대립으로 기혼의 군인들은 숙소도 마련하

기 어려웠으며 가족들은 대부분 별거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였

다. 일부는 창군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국 등 외국에서 급하게 귀

국하였으므로 가족들은 대부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입국하거나 불안한 

국내 정세 때문에 미리 입국하는 등 군인들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전

통적인 유교사상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창군 초기의 가족들은 주로 정부물자와 외국 원조물자를 배급받아 

생계를 이어갔다.6) 당시 군인가족들을 위한 정부물자와 외국 원조물

자가 무엇인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문헌기록이 없어 정확한 통계는 

4) 이 문서는 1962년 3월 25일 ‘육규 680-1(’60. 1. 1)’에 의거 일반문건으로 등급 저하되

었다. 총 500건을 생산 배부하였으나 파기하고 적은 양이 남아 있다. 

5) 1949년 7월 5일 ‘육본 일반명령 제26호’에 의거하여 서울 한강로에서 창설되었다. 육군

본부,『팜플레트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379쪽.; 육군본부,『육군발전

사(상)』, 1970, 351∼352쪽.  

6) 육군본부,『육군경리약사 제1권(1945-1962)』,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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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다. 다만, 미군에서 지원한 군원물자의 일부가 군 계통으로 

보급된 것을 사용하거나 부대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사용하던 장비 혹은 

물자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한국군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의 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국가

체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6 ․ 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6 ․ 25

전쟁 초기에는 극도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은 계획

적인 가족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며, 군인가족들도 일반 국민들과 동일

하게 전쟁의 어려움을 체험하였다. 이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

느리 혹은 딸로서의 역할을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극복하였다. 전쟁의 

정세가 차차 정비되면서 전장에서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위하여 

가족들에 대한 구호활동이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6 ․ 25전쟁으로 남하하는 가족들의 원호 등에 주력하

기 위하여 열차알선(列車斡旋), 구호수용(救護收容) 등에 집중하였으며 

식량지원은 1950년 8월 10일부터 전재(戰災)군인 가족들을 위한 구호

미(救護米)가 무상으로 배급되면서 시작되었다.7)

1951년부터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군 공무원 부양가족미(扶養家族米)

를 받아 생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식량관리실(食

糧管理室)을 편성하였고 가족들의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제공하기 위한 

영외주보(營外酒保) 시설이 전국 각 지구에 25개소가8) 운영되었다.

이러한 시설들과 물자들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

이 극도로 궁핍하였음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양곡지급소와 

영외주보 등이 운영되어, 군인가족들을 위한 정부와 유관 부대들의 각

별한 배려 속에 궁핍한 생활은 제도적인 혜택으로 복지 수혜를 받게 

되었다. 

전쟁이 종료되자 동족상잔의 결과는 남과 북이 다 같이 참혹하였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약 450,000여 명의 국군 부상자와 137,000여 

7) 위의 책, 13쪽.

8) 陸軍本部 軍史監室,『六 ․二五事變 後方戰史 人事篇』, 1956,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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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전사자 유족들을 돌보기 위해 정부는 1962년에 유족들에게 1인 

당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963년 8월 7일『군사원호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법률제1389호)』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조치와 보호대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남편과 사별한 군인가족들은 경찰가족 

등과 함께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를 국가유공단

체로 조직을 설립하여 제도권내에서 활동하게 되었다.9)

전쟁직후의 주거 환경은 시민사회나 군에서나 매우 열악하였다. 군

에서는 군부대 막사를 만들기 위한 도구나 재료가 없었으므로 인력에 

의존하여 현지에서 획득 가능한 재료를 활용하여 군부대 막사를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되면서부터 가족들이 기거할 관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군인 주거시설은 군부대 막사를 짓던 기술과 장비, 물자를 활용하여 

군 막사 인근의 가용한 공터에 새로 짓거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빈 

건물을 개조하여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사용하였다.

이마저 지원이 제한되는 주거 소요는 주둔지 인근의 여유 있는 민간 

주택의 월세 혹은 무료로 지원하던 단칸방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는 전후의 시기로 한국사회의 모든 것이 열악하였고 생활은 아주 궁핍

하였으며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한 조치로는 군 장병 및 군속들의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육군 PX(Post Exchange)는 1952년 

12월 1일 정식 개점하였다. 이러한 시설과 물자들은 군인가족들에게도 

생활의 혜택을 받게 하였다. 이 시설은 1960년 초에는 서울 등 9개 

도시에 파견대를 설치하여 군인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였다. 당시에는 

9) 창립 초기에는 전국에 11개 지회를 구성하였으나 2012년 1월 현재 16개 지부 및 230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현역군인의 미망인은 26,583명이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조직현황”,2012. 10. 9. <http://www.kwwa.org/ DR1001/FN1001DS_01.asp>; 다

른 서적에는 1963년 8월 12일에 창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3년 조직현황은 본회 1, 

지부 16, 지회 224개소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보훈연감(2003년)』 제24호, 2004,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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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도매 시세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민간 

상인의 개입을 금지하는10) 등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고 군인가족들만

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당시 일반시민들은 피폐된 사회경제로 인하여 최저의 생활여건을 이

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군인가족들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노력은 일반 

시민 대부분과 비교하면 매우 좋은 편이었다. 또한 군에서는 자체적으

로 생산하는 식품류 등에 대한 도움으로 비록 오지에서 고립되어 생활

하고 있었지만 식생활에 있어서는 별반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였다.

4.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

국방체제 정립기에서는 자주국방과 경제건설이라는 국가목표에 종속

되어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은 주로 군 직업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여 수혜를 받는 것에 치중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거와 자녀 교

육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군 독자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1960년 8월 20일부터 가족들을 위한 지원 업무는 원호관리국(援護

管理局)이 창설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후생감실과 휼병감실, 

정병감실에서는 단순 업무만 지원하였으나 원호관리국이 창설되면서 

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과 준비가 마련되어 창군이후 처음

으로 군인가족들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1970년 12월 1일에는 원호관리국이 원호관리단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직들로 인하여 군인가족들을 위한 생계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임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10) 육군본부,『팜플레트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381쪽.; 陸軍本部 軍史監室,

『六 ․二五事變 後方戰史 人事篇』, 1956,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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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1960년대에는 군인연금과 군인보수에 대한 체계가 제도권내에서 이

루어지게 되었다. 군인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군

인과 통합되어 운용하다가 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1963년 1월 28일 

벌률 제1260호로 독립된『군인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가 보상

차원에서 전역 후의 생활보장과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보장받게 되었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생계비는 최저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검토되어 1964년에는 ‘가족수당’ 지급이 실현되었고, 1965년 1월 27일

에는『군인보수법』 시행령이『대통령령 2045호』의 제정에 따라 실현 

되었다. 이로써 모법인『군인사법』에 적용되는 군인보수 체계를 확립

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안정적인 군의 임무수행과 생계유지를 

도모하였고 군 직업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일반 시민 및 공무원의 낮은 소득과 복지 환경을 비교할 때 군

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11) 따라서 일반 시민

들은 군인을 직업으로 선호하게 되었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육군 최초의 군인주택과 아파트는 1964년 육본 원호사업으로12) 건

립하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도에 실시한 군인

주택 공사계획 및 실적을 보면 국가지도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 陸軍本部 軍史監室,『六 ․二五事變 後方戰史 人事篇』, 1956, 179쪽.

12) 주택 건립 동기 및 경위는 전 ․후방 지구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장병들의 주택난을 해결

하기 위하여 1963년 5월 육본에 군인주택위원회를 설치하여 건립 방안을 연구하든 중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특별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본격적인 군인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육군본부, 앞의 책, 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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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63년 군인주택 공사계획 및 실적

구 분 자금 및 출처
건물내역

기 간
동/건평 세대수

전방지구 

군인주택

2,000만 원

(PX적립금)
150/9.38 150

’63.9.1∼

’64.11.30

육대 

군인주택

1,000만 원

(최고회의)
32/18.7 64

’63.10.1∼

’63.12.15

서울지구 

군인아파트

17,500만 원

(원호처)
9/674.7 432

’63.9.24∼

’64.7.30

* 출처: 육군본부,『팜플레트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394쪽.

군인주택이 건립되면서 1963년 9월에는 정부의 산림녹화정책에 호

응하여 상공부로부터 1964년도에 사용할 연탄 22,964톤을 배당받아 

전방지구 및 서울지구 거주 군인 가족들에게 구공탄을 염가(전방 5.90전, 

서울 6.30전)로 공급13)하였다. 당시 일부 도심지역에는 난방용으로 

구공탄을 사용하였지만 대부분은 화목을 사용하였으며 오지 및 변두리

인 관계로 화목 아궁이 등은 1980년대 후반까지 사용되었다. 

군인주택의 보유현황을 개략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문서는 1966년 

12월 28일 국방부 기획국에서 발간한『국방백서(1967)』이다. 이 문서

의 육군편 인사 분야의 사기 및 복지 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

을14)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외주거 장병의 주택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던 육군에서는 

’63년도에 군인 주택 32동을 건립하여 64세대를 입주시킨 것을 비롯

하여 ’65년도에는 국고보조 25,000만 원으로 서울에 군인아파트를 건

립하여 재경부대 장교 432세대를 수용하고 있으며 ’66년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30세대분을 건립하게 되어 전체 소요 45,114세대의 

13) 위의 책, 397쪽.

14) 국방부,『국방백서』,서울: (주)삼성인쇄, 1967,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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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를 해결하였다. ’67년도에는 100동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으

며 연차별로 계속 주택난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국군의 군인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보유현황을 표기한 최초의 

문서는 육군본부에서 1969년 발행한『팜플레트 600-15-1 육군인사

역사(제1집)』로서 1969년 5월 당시의 군인주택 보유현황은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군인주택 보유현황

구 분15)
보유(수)

(동/세대)

세대

(건평)
건립연도

자금

(만원)
자금출처

계 940/1,983 34,502

원

호

주

택

PX 157/161 9.4 64.8 2,230 PX 이익금

기부 33/64 9.2 63.12 1,000 대통령 하사금

대부 9/432 13.6 64.12 25,272 원호처 대부금

국고주택 97/380 8∼10 66.10 6,000 국고금

일반주택 644/910 14 창군∼

* 출처: 육군본부,『팜플레트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410쪽에서 

재편집.

당시 군인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호주택과 국고주택, 일반주택

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주택은 국가지도자의 하사금과 정부기관인 

원호처의 지원과 국고에서 할당된 예산으로 건립한 주택이었다. 이러

한 환경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의 보루로서의 직분과 역할이 수행되도록 지원하였다.

15) 구분란의 용어 설명은 ① PX 주택은 원호자금(PX이익금)으로 건립된 주택, ② 기부주택

은 대통령 하사금으로 건립된 주택, ③ 대부주택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건립한 

주택(원호처), ④ 국고주택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건립한 주택(원호처), ⑤ 일반

주택은 일제강점기부터 군용관사로 사용되어 온 건물과 부대자체에서 임의 건립한 주택

이다. 육군본부, 앞의 책,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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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는 군에서도 군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

고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군 자녀 최초의 유치원 교

육은 1961년 5월 5일 어린이날 제5군단 최전방 사단에서 군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개원되었다. 유치원생은 남녀 53명으로 남아가 24명, 

여아가 29명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보모 2명을 운용하여 이들

을 교육하고 1961년 12월 21일 제1회 졸업식16)을 거행함으로써 미취

학 아동에 대한 교육여건을 마련되었다.

당시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드물었지만 적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전방사단의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유치원 

운영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당시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다.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대책이 처음 수립된 것은 1964년 원호사업의 

비예산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자녀들에 대한 군의 당면 문제는 전방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원거리를 걸어다니는 학교까지 통학편의를 제공

하는 것이었다. 

1963년 12월 31일 육본에서 파악한 최초의 군 자녀 교통편의 제공 

현황자료는 전방지역 취학 아동 수를 3,843명, 차량 통학 아동수를 

250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통학 편의 제공은 부대별 계획에 따라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취학 아동에게 군용차량(버스)을 제공하도록 

지시17)되었다. 1965년에는 전방지역 자녀에 대한 통학 차량 제공과 

더불어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는 교육 장비와 기술지원 그리고 우

수교원이 배치18)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낙후된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었으나 군 특성상 별다른 효

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6) 당시의 지휘관은 파월사령관을 지닌 채명신 장군이었다. 제5군단,『승진30년사(1953. 

10. 1∼1983. 10. 1)』, 1983, 194쪽.

17) 제1야전군에서 최초로 군인자녀를 위한 교육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육군본부, 앞의 

책, 395쪽.

18) 위의 책, 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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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건 측면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초 복지단 매점의 

피복부에서 처음으로 남자를 위한 양복과 가족을 위한 양장과 자녀들

을 위한 아동복을 판매하게 되었고, 피복 세탁 및 수선과 시계와 라디

오도 취급하게 되었다.19)

1961년도에는 식품류와 약품류, 의복류, 일용품 등 387개 품목, 62년

도에는 연료와 가구류, 완구류, 주식류 등이 포함되어 984개 품목이 

판매되었다. 1965년에는 중앙조달과 현지조달로 구분되어 236개 업체

에서 1,522품종에 689개 품목이 거래되는20) 등 군의 복지 환경이 개

선되면서 반사적인 혜택을 군인가족들이 받게 되었다. 당시의 이익금

은 해마다 증가하여21) 재투자함으로써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의 일반가족들보다는 여유로운 

생활환경이 유지되었다. 

5.자주국방 기반 조성기(1972∼1980)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에는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은 주로 전후 원호

사업과 자녀교육 및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 제도권내에

서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1965년에 시작한 월남전 파병은 1973년 3월에 모든 전투원들이 귀

국하면서 종료되었다. 이 파병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6 ․ 25전쟁에 

대한 은혜를 갚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도약의 기반과 국방력을 강화

19) 1961년 5월 31일에는 전 ․후방 9개 지구(서울, 부산, 대구, 원주, 대전, 춘천, 일동, 전

곡)에 파견대를 운용하였다. 육군본부, 앞의 책, 381쪽.

20) 위의 책, 414∼416쪽.

21) 1961년 당시 영외 PX는 없었지만 1962년 2개소, 1965년 46개소, 1967년 50개소로 

늘어났으며, 총 판매액은 1961년 8,602만 원, 1965년 82,881만 원, 1987년 130,243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위의 책,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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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약 5,099명의 전사 ․순직 ․사망자, 10,962명의 전상ㆍ부상

자, 4명의 실종자22), 그리고 10만여 명의 고엽제 환자들이23) 돌아왔

다. 9년의 참전기간 중 발생한 원호대상자 중 미망인 등록 숫자는 

108,536명24)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의 수는 상이군인과 기존 

미망인들의 사망과 가입 등으로 인하여 증감을 유지하다가 2012년 7월 

31일 현재 8,800명25)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원호지원은 주택지원, 영농축우지원, 장학금, 합

동결혼식, 자립금 대출 등이었으나 아주 미미하여 제도적으로 충족하

지 못하였다.26) 이후 1966년 5월 9일 ‘파월군 재해보상규정’을 마련

하여 지원하였고, 1974년에는 ‘파월전상자 자립촌’을 건설하여 지원하

는 등 법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1970년대까지 주거시설은 내 ․외부 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주택의 난

방은 화목 아궁이가 대부분이었고 부엌, 화장실, 씻는 것 등 모든 것

이 불편하였다. 화목아궁이가 연탄아궁이 등으로 대체된 것은 새마을 

운동이 전개된 후인 1973년부터이다. 군에서도 가족들이 기거하는 주

거시설을 먼저 개량하였다.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통계로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서울: (주) 정문사, 2007),  

40쪽.

23) 위의 책, 146쪽.

24) 월남전 원호대상자는 상이군인 393,816명, 미망인 108,536명, 고아 434,144명, 피난

민 104,630명, 기타 104,630명으로 총 1,731,126명이다. 국방부,『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 1985, pp.530~536; 주월한국군사령부,『귀국보고』, 1973. 28쪽.

25)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실무자와 2012. 10. 12일 전화통화 결과이다. 저자주.

26)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國防史 』(서울: 公友開發, 2002), 7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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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최전방 1개 군단 주거 보유 현황(단위:세대수)

구분 소요 보유 건립 계(%) 과부족(%)

계 4,560 577 256 733(16.0) -3,857(84.0)

A 829 150 47 197(23.7) -632((76.2)

B 1,150 126 55 181(2.4) -969(84.2)

C 1,072 123 44 167(15.5) -905(71.2)

D 659 80 42 122(18.5) -537(81.4)

E 309 31 13 44(14.2) -265(85.7)

F 471 67 55 122((25.9) -349(74.0)

* 출처: 제5군단,『승진 30년사(1953. 10. 1∼1983. 10. 1)』, 1983, 342쪽에서 재

편집.

1976년도의 최전방 1개 군단과 예하 사단의 관사 소요 대 보유 현

황을 보면 <표 3>과 같이 소요 4,560세대에 보유 577세대, 추가 건

립 256세대로 총 733세대에 16%의 저조한 보유율을 유지하고 있었

다. 전체 소요에 비하여 3,857세대가 부족하여 과부족 율이 84%로 

주거 욕구에 대한 충족률이 매우 저조하였다.

당시까지도 부족한 주택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용하던 관공서나 일

반 건물이 사용되었으며, 일본군들이 사용하던 건물도 있었다. 이외에도 

6 ․ 25전쟁 복구기간에 군인들이 스스로 건축한 주택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한 것도 있었다.

1972년에는 군 자녀를 위한 최초의『군인자녀 교육보호법』이27) 제

정되어 군인자녀로서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자녀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군인의 사기를 앙양을 위하여 제도적인 조치가 

27) 이 법은 1989년 12월 폐지되고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

다. 법률 제2429호(1972.12. 30. 제정, 1973.3.1. 시행),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6340호”, 1972, 

56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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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되었다.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부 연두 순시에서 ‘직업군

인 생활 안정책 강구 지시’를 하게 되면서 ‘면세품 제도’가 도입되었

다.28) 1970년대 한국사회는 가전제품이 희귀하여 인기가 높았다. 

TV, 냉장고, VTR, 에어컨 등 7종에 대하여 1인 1매의 면세품 카드가 

발급되었고, 수량과 구매주기가 통제되었으나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가

치 있는 혜택이었다. 특히 에어컨과 냉장고 등은 가족들에게 큰 인기

를 누렸다. 일부는 본인의 혜택을 양보하여 처가나 시가에 선물함으로

써 부모 혹은 고향사람들로부터 군인가족으로서 자긍심과 부러움을 느

끼는 등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등 제도적인 수혜를 받았다.

6.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자주국방 강화기에서는 제도 및 주거면에서 기존의 단순 지원차원에

서 탈피하여 사회의 변화 양상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에서도 지역위주에서 공간지원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발전하게 되

었다. 

1980년대 한국은 사회와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

은 경제적인 풍요를 생각하던 시기였다. 한국군에서도 이러한 환경 변

화에 호응하여 1981년에는 원호관리단이 복지근무지원단으로 개칭되

었으며,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본격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생

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군내부에서도 사회 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지 상향 

정책이 요구되었다. 특히 다른 직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작전과 

28) 현재는『주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하여 군인 등에게 판

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류세와 교육세의 면제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군복지단, 

『군 복지시설 안내』, 2012,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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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병행하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제도 및 주거 측면에서는 1984년 2월 1일 군인공제회가29) 정식으

로 발족하게 되었으며, 이 조직은 회원 각자의 공제제도로서 높은 이

자율과 장기간 수익으로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가족들에

게는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목돈마련적금이나 민간아파

트를 건립하여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등 가족들과 연관 있는 사업을 현

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으로 군인가족들은 대부분 휴전선, 해안 및 내륙오지 등에서 문

화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빈

번한 이주와 이중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군 운영상 문제점

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보급률 저조, 자녀교육의 어려움, 이

사 및 이중생활비 추가지출 과다, 그리고 재산 증식기회 희소 등은 군

인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0) 또

한 군인가족들은 한 지역에 영구 거주하기보다는 수시 이동근무를 해

야 하기 때문에 자가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980년대 후반 일반 공무원들의 자가 보유율이 61%인데 비하여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인들은 1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보유율도 영관장교 및 준사관, 선임하사관 등 대부분이 월남전 기간 

중 파월수당 등으로 주택마련의 기회를 가진 데 기인하고 있다.

29) 군인공제회는 전역 장성의 군사연구 활동, 연금 수급 미취업자에 대한 학비보조사업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공제기금제도를 통한 목돈마련, 무주택자 아파트 저가 분

양, 높은 이자의 목돈마련적금, 저리의 목돈 대출, 대학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

학원 학비지원, 재해 위로금, 복지시설 운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정관”, 

2011. 10. 17.<http://www.mmaa.or.kr/contents.action?menuid=75>.

30) 국방부,『국방백서(1988)』(서울: 군인공제회 제1인쇄소, 1988),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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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88년 주택보급률(단위:세대수)

계급 계
위관,

중사
상사 준위 소령 중령 대령

대상 86,972 47,333 17,695 4,635 10,019 5,490 1,809

보유 9,673 2,317 3,312 1,575 482 1,056 931

% 11.1 13.1 18.7 34.0 4.8 19.2 51.5

* 출처 : 국방부,『국방백서(1988)』(서울: 군인공제회 제1인쇄소, 1988), 248쪽.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군 주거지역의 개념이 도심지나 도심

지 인근에 대단위로 건립하는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확

장과 교통 기반의 발달로 국민들과 가족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책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졌다. 

1988년부터 충청남도 계룡시 일대에 약 2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

거지역이 형성되면서 가족들을 위한 교육시설, 종합상가, 체육시설, 

여가시설, 의료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구비하였다. 기존의 시민사회와 

고립되어 있던 군 주거지역이 상호 자유롭게 교류가 가능하도록 형성

되었다. 계룡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부 지방대

학의 평생학습관 건립 등으로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가족들도 평생학습 교육, 민간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가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군사주거단지로서의 지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계룡대 지역 랜드마크로서 ‘계룡대 복합문화레저단

지’ 조성을 위해 국군복지단 ․계룡대 근무지원단 간의 ‘계룡대 복합문화

레저단지 공동 개발 협약식’31)을 맺었다. 복합문화레저단지가 조성

31) 총 사업비 약 5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번 계획에서 계룡시는 행정시

설과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국방부는 쇼핑몰 ․숙박시설 ․병의원 등 군인 

복지시설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민 ․관 ․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의 공유로 

화합의 터전인 민 ․군 통합 복지 타운으로 형성하는 사업이다. 국방홍보원,『국방저널』 

제456호, 2011,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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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군인가족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공유하는 커뮤

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최고의 복지 및 주거시설로 변신하게 

된다.

군인자녀들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군인 및 군인자녀 대

학 학자금대부’ 지원이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실제 등록금 납부액을 

국고 또는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었으며, ‘무이자 학자금’ 지원은 대

부분 전역 시 퇴직금을 수령하여 일시에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육군의 군 자녀에 대한 장학금 운영은 6 ․ 25전쟁 후 복구사업의 일환

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던 춘천 제1고등학교를 1982년 2월 28일 문교

부에 이관하고 학교 운영기금 3억 원을 인수하여 1982년 7월 6일부

로 ‘육군 장학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86년까지 26억 원의 기

금을 확보하여 연인원 1,247명에게 1인당 30∼4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983년에는 도시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군 자녀들을 위한 공

동 기숙사가 설립되었다. 서울 영등포에 ‘창공학사’를 최초로 설립하여 

지원한 이래 적은 양이지만 꾸준하게 추가 건립하여 2012년 10월 현재 

전국 대도시에 12개소를 완공하여32)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1980년도부터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레저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군에서는 1982년부터 설악산, 용인 등에 

콘도미니엄 10실을 매입하여33) 군인과 가족들에게 제공하였다. 1983년 

12월에는 제주도에 현대식 장병휴양소를 건립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

여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32) 서울 4개소, 대전 2개소, 춘천, 원주, 수원, 대구, 부산, 광주에 각각 1개소로 지역별 

수용능력은 60∼490여 명으로 편차가 심하다. 총 12개소에 1,062실을 보유하였으며 

수용능력은 2,170명이다. 국군복지단, 앞의 책, 82쪽.

33) 육군본부, 앞의 책, 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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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방태세 발전기(1991∼현재)

국방태세 발전기에서는 그동안 산업화에 대한 보상 등의 차원에서 

일반시민들은 삶의 향상과 복지에 대한 욕망이 분출되었다. 군인가족

들의 처우개선도 제도, 주거, 자녀교육, 복지여건 등 전 분야에서 군

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시행되어 모체사회

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군인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관련 법령의 제정과 

함께 제도적인 조치 등으로 군인가족들의 주거와 복지 환경은 급격하

게 전환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군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건립과 구매 ․관리 유지, 복지

시설의 환경개선, 종사원의 인건비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군

인복지기금법』과『시행령』을34) 제정하고 복지수혜를 사용자들에게 환

원하기 위한 기금 운용이 시행되었다.

2007년 12월『군인복지기본법』제정에 따른 군 복지업무와 시설 등

이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1일에는 국군복지단을 창설하

고 이어서 2010년 1월 1일 3군 복지단이 통합되어 통합 복지를 위한 

역할과 기능도35) 다양해졌다.

34) 마트, 호텔 및 콘도, 복지회관, 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 및 체육시설의 운영을 통해 장병

들에게 복지수혜를 제공하고 시설운영 수입금을 장병들에게 환원하기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1996년 7월 1일『군인복지기금법』 제정, 동년 7월 6일 동법『시행령』을 제정

하였다. 1999년에는『군 복지기금관리 ․운용규정』을 제정하였다. 국군복지단, 앞의 책, 

p.11.

35) 통합복지단의 임무는 첫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둘째, 복지단에 배정

된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셋째, 그밖에 국방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이다. 기능은 ① 군 복

지증진을 위한 중 ․장기 복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② 군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계

획의 수립 및 집행, ③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④ 군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 ⑤ 복지시설 운영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⑥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 

제도 개선, ⑦ 그밖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복지관련 업무의 수행 등이다. 

국방부,『국군복지단령』 제2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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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군인위주로 추진하던 복지사업을 사회통합차원에서 지역주

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현역 군인에 

대한 지원위주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병행 추구하는 복지사업을 추

진하게 된 것이다.

2008년부터는『군인복지법기본법』에 의하여 군인공제회와 주택공사

로부터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 일반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군인 특별공급 주택 입주 제도가 시행되어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군 배

정물량을 공급받도록 하여 많은 인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를 배

정받게 되면서 주거복지가 일부 완화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국방부 복지예산으로 운용하는 ‘맞춤형 복지제도’가36) 

시행되면서 2010년부터는 가족들도 의료 보장보험의 수혜를 받게 되

었다. 보장보험의 신설로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입원의료 

실비의 90%와 병실사용료도 지원하고 있다.

1990년과 2000년대에도 대단위 주거단지 건립은 2개소에서 추가로 

건립되었다. 대전지역으로 교육기관이 이전하면서 약 2천여 세대로 구

성된 자운대가 만들어졌다. 자운대내에는 종합상가, 복지회관, 교육기

관은 물론, 실내수영장과 체육관, 종교시설, 지방자치제 출장소, 의료

기관 등 가족들을 위한 복지 및 여가시설이 풍부하게 조성되었다. 

2011년에는 지자체와 통합공원을 조성하여 여름밤에는 공연까지 하는 

등 일반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2002년에는 전방지역인 강원도 춘천 도심지 인근에 12층 규모의 7개 

동이 건립되어 다양한 복지 및 여가시설을 근거리에서 접하게 되면서 

가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군의 정책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36) ‘맞춤형 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된 복지 항목 중 자신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후생복

지 제도이다. 기본항목은 각종 보험가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자율항목으로 분기별 

배정되는 복지자금을 개인별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군복지단, 앞의 책,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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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은 더욱 밀착되고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되었다.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자녀

교육에 대하여 부모들이 가지는 기대가 증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부모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91년 국방부에서는 군 간부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식과 그와 관

련된 직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군 간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37)을 하였다. 군인 중에 혼자 사는 경우가 132명으로 22.5%, 자녀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가 39명으로 6.5%, 군 생활에서 가장 애로점은 

자녀교육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녀교육은 주로 아내가 맡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잦은 전출과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환경

을 조성해 주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자녀

들이 경쟁대열에서 낙오하거나, 군 간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군의 사

기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1992년에는 군인공제회 부설기관으로 재단법인 ‘호국장학재단’이 설

립되었고 1998년에는 3군의 장학기금이 통합하여 운용되었다. 2001년

부터 ‘호국장학금’은 대학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격려금’ 100만 원과 재

학생은 장학금 50만 원을 1가구당 1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중 ․고등학생은『자녀 학비 보조 수당규정』(대통령령 제10957)에 의거

하여 학비에 한하여 지원받게 되어 일부분이라도 간접적인 사기를 

37) 설문지의 제작에 있어서는 먼저 9개의 질문을 통하여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본 다음, 

자녀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5개의 질문과 자녀 교육의 기대수준에 관한 13개의 질문, 자

녀 교육과 관련된 직무만족에 대한 12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의 대상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응답자를 연령별, 계급별, 군별, 직책별로 

세분화하여 최대한 균등하게 분해하였으며 실질적 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를 대

표하기 위한 표본으로 600명의 군간부를 추출하였다. 이 조사는 군 내부의 미공개된 설

문으로 결과는 군 간부들의 자녀 지도를 위한 참고 교재를 작성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국방부, 내부문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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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시켜 군 복무에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1999년부터 시행된 ‘군인자녀 대학 특례입학 제도’는 국가유공 및 

사회기여 대상 중의 하나로 직업군인의 자녀도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

되고 있다. 2008년도 기준 신분별 대학 현황은 장교가 58개 대학, 준

사관이 75개 대학, 부사관이 81개 대학으로 총 81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관추천 5개 대학, 해부대 지휘관 추천 1개 대학과 개인별 지원 대학

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면서 매년 4∼5개 대학이 증가되었다. 특례입학

대학 중 서울지역이 16개 대학, 기타는 지방대학이다. 연도별 합격 현

황은 <표 5>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38)

<표 5>연도별 합격자 현황(단위:개소,명)

구분 ’99 ’00 ’02 ’03 ’04 ’05 ’06 ’06 ’07 ’08

대학 3 13 28 43 49 56 60 62 75 77

인원 32 137 293 477 400 411 413 414 416 419

* 출처: 육군본부 내부문서, 2010.

가족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자녀 교육문제는 잦은 이동에 따른 전 ․

편입학 문제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군인 자녀들

을 정원 외 전 ․편입학이 허용되도록 전국 시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시 ․도별로 입학정원의 2∼5% 범위 내

에서 정원을 수시로 배정하거나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한 것이다.

38) 장교는 연세대, 숙명여대, 성균관대학, 부사관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

여대, 성균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장교는 연세대와 숙명여대는 2003년부터 시행

하였고 성균관대는 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숙명여대는 2005년부터 중단되었다. 부사

관은 연세대는 1999년, 고려대는 2000년, 이화여대는 2001년부터 실시하였고, 숙명여

대는 2002년∼2004년까지 실시 후 2005년부터 중단되었다. 성균관대는 2007년에 1

회 실시하였다.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도 각각 1∼2회를 시행 후 중단되었다. 육군본

부, 내부문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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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부터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군인끼리 결혼하는 부부군인이 

증가하고 있다. 야근 및 출장, 훈련 등으로 가족들의 양육을 지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하여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휴가나 성과금 등 남성과 동일한 자격과 대우 

및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시기의 한국사회는 도로, 교통, 통신 등이 급속히 발달하여 군인

가족들의 생활에도 많은 혜택과 변화가 있었다. 이 중 도로는 2009년 

통계청 자료 현황을 보면 도로 총연장 104,236km가 포장되어 전체

도로의 79%가 포장됨으로써 ’70년 대비 약 10배 정도가 증가39)되었

다. 군부대 지역 중 가장 오지로 꼽히는 강원도 인제 ․양구지역에도 사

회 기반의 혜택으로 서울까지 약 4시간, 속초까지 약 5시간 이상 소요

된 이동시간이 2 ․ 3시간 이내로 단축되었다. 개인 차량의 보유수도 증

가하여 전국 각지 어느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 1위의 인터넷의 발달로 전방 오지의 군인가족들은 

전국 각지의 쇼핑몰을 통하여 안방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직구매도 가능해졌다. 전국 각지의 군인가족들은 인터넷사이트를40)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자녀들도 발달한 인터넷으로 서울의 

유명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진학에 대한 정보도 받아 보고 있다. 

가족들의 재산 증식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투자 상

담이나 정보를 받아 활용하기도 한다.

2012년 4월 현재 전국 군인 가족 거주지에 영외마트 114개소를41) 

설치하여 연중무휴 운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지역인 

계룡대와 자운대 등에서는 7개소의 쇼핑 타운이 늘 운용되고 있다. 

39) 통계청, 2009년 도로포장률 통계자료 참고.

40) ‘내 남편은 군인(http://cafe.daum.net/jung7511/)’ 등 다수의 카페가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저자주.

41) 국군복지단, 앞의 책,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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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영외마

트에서는 일반 시민사회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002개 품목(2012년 

3월 기준)에 대하여 주문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꽃 배달 서비스, 장기 

렌트카, 이사화물 서비스, 가전제품 등을 취급하여 군인가족들의 편의

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은 직영시설이 서귀포호텔 등 6개소의 

휴양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육군에서는 계룡 스파텔 등 3개소, 민영콘

도는 17개 업체 62개소를 회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42) 

오늘날의 군인가족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일반 시민들과 사교를 위한 

친교 자리에 어색함이 없이 참가하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서도 군이

라는 직장에서의 지나친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자율

적인 재량권을 보장함으로써 가정생활 양식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오지와 고립으로 대별되던 군인 가족들의 생활

양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시민 사회와 더욱 가깝

게 밀착됨으로써 상호보완적이고 보편적인 통합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

는 것이다.

8.결 론

지금까지 한국군의 발전과정별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변화

를 시대 구분에 따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제도와 주거, 

자녀교육 및 복지여건에 대한 사료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42) 직영시설은 서귀포호텔이 있고, 콘도는 화진포, 청간정, 대천1 ․ 2, 송정 등으로 263실의 

객실이 있다. 민영콘도는 오너십 2,325구좌, 멤버십 311구좌로 총 2,696구좌 약 260

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체인은 전국에 62개소가 있다. 국군복지단, 위의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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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발전과정에 나타난 처우개선에 대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군 특수성에 고착되어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형태에서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가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면

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면서 조직적이고 합법적이며 보편적

인 방향에 중점을 두고 모체사회의 틀 속으로 자리 잡게 되는 모습으

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거 측면에서는 군 자체 자산에 의존한 주거 운용, 격오지 

단위로 산재한 주거 환경, 보유율의 저하 등 독자형 주거형태가 형성

되었지만 군의 주거정책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대단위 통합형 

주거단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교류 등이 형성되면서 주거 환경과 여

건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셋째, 자녀교육 측면에서는 군 특수성에 의존하여 격오지 내부에서

의 교통 및 교사 지원 등 천편일률적인 교육 지원에 치중하였다. 그러

나 사회 및 경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군 내부에서 탈

피하여 도심지 공동 기숙사 운용, 다양한 장학제도 운용 등 개방된 사

회와 공존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복지 환경 측면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복지시설이 개

방되고, 시민사회의 시설도 함께 공유하면서 사회와 군인가족에 중점

을 두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한국군의 군인 가족들에 처우개선에 대한 분석은 

모체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하위 조직인 한국군도 시 ․공간의 차이

는 있으나 동일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논의하였

다. 이제 군인의 존재와 역할만을 인식하는 시대적인 통념은 배제되어

야 하며, 군인의 중요성만 부각되어 군인 가족들이 분리되면 군의 

무형전투력 창출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군인과 군인가족은 원초적인 통합체이며 이러한 통합체는 일반시민 

및 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하고 밀접하게 상호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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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속에서 군인가족들에 대한 올바른 사료의 연구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2012.11.15심사수정일 :2013.2.19,게재확정일 :2013.2.25)

주제어 :군인,군인가족,군인아내,군인자녀,가족복지,군인복지,가족사,

군인주택,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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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ublicofKoreaArmy'sAdvancement

andMilitaryFamilyHistory

Hong,Chang-gug

ProfessionalSoldiers'wivesrequireabilitiesin varietyofareaswhere

theirhusbands are notavailable due to the peculiarities oftheirjob

requirements.Livingin an isolatedenvironment,worselivingconditions,

frequentmoving,poorhousing,lack ofsupportin childeducation and

care,andlimitedmedicalserviceandlackofleisurefacilities,withtheir

husbandsserving24hoursascommanders,administrators,andinstructors,

theyhavetobeexpertsinmaintaininghouseholds.

TheimprovementoftheRepublicofKoreaArmytodayowesmuchtothe

militaryfamilies.Fewpeopleseem torecognizethesacrificesandsufferings

ofthemilitaryfamilies,whocontributedgreatlytointangiblecombatpower

and to Republic of Korea Army’s advancement into internationally

recognizedstrongarmythroughsixdecades.

However,itisundeniabletruththatwhilethereareresearchesonthe

Koreanarmy, therearenotmuchresearchesonthemilitaryfamilies.Just

like women’s study, the researches on military families have been

neglected.

FindingthedataandsourcematerialsontheRepublicofKoreaArmy’s

military families willprovide the basis forthe future researches help

makingthepoliticaldecisionsonthelitary. Thereforethisstudyonthe

RepublicofKoreaArmy’sadvancementinhistorywillbedividedintothe

followings;establishmentoftheROK(1945~1949)andthedevelopmentof

NationalDefensePosition(1991~present).Throughthesetimeline,dataand

sourcesonmilitaryfamilieswillbeanalyzedtofindchangesinthem.

Through this research, hopefully, correct understanding of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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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willbepossibleandthiswillcontributetothefuturestudieson

themilitary.

KeyWords:ProfessionalSoldiers,MilitaryFamily,ProfessionalSoldiers'

Wives,ProfessionalSoldiers'Children,FamilyWelfare,Military

Welfare,HistoryofFamily,HistoryofMilitaryFamilies,Military

housing,Leisurefacilities




